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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wrote in his book that Tcheonzamun (in English, it is called a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was used both in the ancient China and in Korea as the textbook for the Chinese character 

learning for the children. Han (1583) described that Tcheonzamun had been created by the Chinese. However, several 

researchers suggested that this masterpiece of East Asia had been established by Korean-language speaking people (Park 
et al., 2021; Kim, 2023). This is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cheonzamun 129th-144th). It is called in English 

a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The title of this study is ‘My Lord! Heonhi rescued me from the death! (Tcheonzamun 

129th-144th)’. The them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141-144 賴(Loe)及(Geub)萬(Man)方(Bang). Me, Augustin, now 

can tell (方) my neighbors (萬) with positive attitude. It is because I owe (及) so many people (賴). They helped me so 

much. And I thank those benefactors. “Thank you so much !”. 

Keywords: 141-144 賴(Loe)及(Geub)萬(Man)方(Bang). Me, Augustin, now can tell (方) my neighbors (萬) with 

positive attitude. It is because I owe (及) so many people (賴). 

 

INTRODUCTION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wrote in his book that Tcheonzamun (in English, it is called a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was used both in the ancient China and in Korea as the textbook for the Chinese character learning for 

the children. Han (1583) described that Tcheonzamun had been created by the Chinese. However, several researchers 

suggested that this masterpiece of East Asia had been established by Korean-language speaking people (Park et al., 2021; 
Kim, 2023).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know the author of Tcheonzamun, and also to translate this poem of Tcheonzamun 

(Tcheonzamun 129th-14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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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For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it is called a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n English), several methods are 

available. The first method is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on Tcheonzamun (Kim, 2023). The 

second method is on the basis of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Park et al., 2021). It is known that 

16 letters consists a Tcheonzamun poem (Kim, 2023). The translation is carried out on the grammar of Korean language 

(Park et al., 2021). The range of this study is (Tcheonzamun 129th-144th). 
 

RESULTS AND DISCUSSION 
This is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cheonzamun 129th-144th). It is called in English a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The title of this study is ‘My Lord! Heonhi rescued me from the death! (Tcheonzamun 129th-144th)’.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hown in Korean language on English alphabet)> 

 

129-132 鳴(Myeong)鳳(Bong)在(Zai)樹(Su). 

My husband! Do you want the bird of wonder (Chinese phoenix) (鳳) to cry (鳴)? My husband! In order for such 

a thing to occur, there must be the tree (樹) on which the bird of wonder can rest (在). 

 

133-136 白(Baeg)駒(Ku)食(Sig)場(Zang). 

My husband! No, it is not so. Only the location? It is not sufficient! My husband! Do you want that a small horse 

(駒) can sit (白) and rest on a certain place? My husband! Please take care (食) of the horse in order for the animal to be 

in the proper condition (場). 

 

137-140 化(Hwa)被(Pi)草(Tcho)木(Mog). 

My husband! As well as the plant or the animal is, the human-being (草) is same in order to grow well (木). My 

husband! When I want something essential (化), you must prepare (被) the thing for me. 

 

141-144 賴(Loe)及(Geub)萬(Man)方(Bang). 

Me, Augustin, now can tell (方) my neighbors (萬) with positive attitude. It is because I owe (及) so many people 

(賴). They helped me so much. And I thank those benefactors. “Thank you so much !” 

 

The next is the original writing of this research. It was written in Korean language on 19 February 2016. 

 

260 주님 현희가 저를 살려냈습니다 (참말로 고마워라우!)..... 

주님 현희가 저를 살려냈습니다 (참말로 고마워라우!). 처음 쓰기 시작한 날: 2016년 1월 18일. 신수영 

대건안드레아 신부님과 고태송 선생님과 김남식 요셉 선생님과 백태현 선생님과 김용국 토마스아퀴나스 선생님과 

민숙자 마르타 선생님과 설리반 선생님께 저희 부부가 편지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자문(千字文) 129-144 번째 글자 

16자로 쓰여진 시(詩)입니다. 제 아내 현희랑 함께 해석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이 해석 

도와주셔요 아멘!“이라고 기도 드리면서요. 오늘 시(詩)의 제목은 “참말로 고마워라우!“입니다. (-)(/)(V)(`) 표시는 

중국말의 소리 세기와 높낮이 변화를 나타냅니다. 129-132 명봉재수 鳴(/)鳳(`)在(`)樹(`) 멋있는 봉황새가(鳳) 울기 

위해서는(鳴) 그 새가 머무를 나무가(樹) 있어야지요(在). 133-136 백구식장 白(/)駒(-)食(/)場(/) 장소를 마련해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지요. 어린 말이(駒) 어느 자리에 있도록 해주려면(白) 그의 사정과 형편에 맞도록(場) 먹여주고 

보살펴주어야지요(食). 137-140 화피초목 化(`)被(`)草(V)木(`) 풀이 그러하듯 동물이 그러하듯 사람도(草) 잘 

자라나려면(木), “이것을 좀 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이것을 좀 주세요. 정말 부탁이에요!“ 라고 말할 때(化), 다른 사람 

누구인가가 그에게 꼭 필요한 그 것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被). 자라나려면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그가 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많은 은인들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잘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분들 덕분입니다! 얼마 전(2016. 1. 20) 아침, 저 김 

아오스딩의 직장인 중부대학교에 와서 제가 쓴 짧은 글입니다. “회당에 들어 가셨는데“ (마르코 복음 3장). 주님 학교 

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아침에 교본 연구하다가 10분(7시 10분)이었는데 학교에 왔어요. 그 때 “학교에 버스로 가면 

기적이다!“라고 마음 속으로 말했거든요. (그 시간에 밥 먹고 자전거 타고 학교 버스 오는 곳까지 시간 맞춰서 가기는 

거의 힘든 시간이었어요. 우리 현희의 날쌘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60 살을 선물로 주신 것 참말로 

고마와라우! 고맙습니다. 고맙쏘잉 우리 현희랑 함께요. 고맙당께라우 아멘! 141-144 뢰급만방 賴(`)及(/)萬(`)方(-) 저 김 

아오스딩이 많은 분들에게(萬)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것은(方)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보살핌을(賴) 제가 받아왔기 

때문이지요(及). 저에게 편지를 써 주신 위의 일곱 분들이 그렇지요. 천주교 교리교육을 엉성하게 받았던 제가, “신부님 

저 곧 군대 갑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영세를 주셨던 아일랜드에서 오신 길 토마스 신부님, 요한모임 회원님들, 

재속프란치스코회 대전루도비코형제회 이병돌 요셉 신부님과 김원중 요셉 회장님과 회원님들, 대전내동성당 최익선 

그레고리오 신부님과 김종기 세례자요한 신부님과 김정수 바르나바 신부님과 이정업 바오로 신부님과 김정찬 사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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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님과 정인순 이레나 수녀님을 비롯한 수녀님들과 어르신들과 형제님과 자매님들, 중부대학교 이보연 설립자님과 

홍승용 총장님과 류시옥 재단 이사장님과 권혁남 선생님과 남상섭 선생님과 대외협력처 한승보 선생님과 우리 

애완동물자원학과 학생들, 건국대학교 축산과 74학번 동기들과 제 친구 임한표와 장필규와 대학원 교학과 홍종설 

선생님과 은사님 오세정 선생님과 윤재인 선생님과 윤익석 선생님, 뜨나이용 선생님 부부, 서울 뚝섬에 있었던 

성수고등공민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변기영 신부님,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읍 장암리 친구들,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 

박병훈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정광중학교 은사님이신 남숙자 선생님과 친구들, 경기도 가평군에 있었던 육군 

제3하사관학교 19중대 대원들과 원천용 하사님과 김덕복 일병님, 육군제30사단 90연대 6중대 대원들과 안용순 

중사님과 조종근 하사님,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김병환 선생님, 대전교구 경갑룡 요셉 

주교님과 일본 나고야 교구 이와자끼 히후미 신부님과 이탈리아에서 오신 안나마리아 수녀님과 멕시코에서 오신 하 

사베리오 신부님, 나고야 대학 요시다 시게카타 선생님과 가야먀 료오세이 선생님과 오오시마 미츠아키 선생님과 

구보따 히로오 어르신과 나까노 도시에 할머니, 최한철 베드로님 고종순 율리아님 부부와 김영순 아녜스님 임태식 

필립보님 부부와 송기순 세실리아님 홍공자 콘제사님과 신태수 막달레나 자매님, 성체선교 글라라수녀회 수녀님들, 

중부대학교 구내식당 김명규 어르신, 송정서국민학교 유병만 선생님과 친구들과 송정읍 선암리 친구들, 선배님이신 

오홍록 선생님과 강종옥 선생님, 교통사고에서 저를 지켜주신 트럭 기사님이 그렇습니다. 거룩한 말씀의 회 수녀님들과 

인보성체수녀회 김 만나 수녀님과 김 곤솔시아 수녀님, 유한문화사 천승배 대표님, 프랑스 국립농학원 파잔 끌로딘 

부인과 파비에 쟝 끌로드 선생님, 송정읍에 있던 영수학원 문현 원장님과 진학사에서 저에게 대학입시 상담편지를 

써주신 선생님, 일본어시험준비반 남궁석 선생님, 현희 친구 나까노 히로미씨, 제 외할아버지 김경태님과 할아버지 

김보한님, 포르제씨 부부와 자야 부인, 가또우 도미에 선생님과 구로미야 선생님 부부, 왕성우 형님과 조준형 바오로 

선생님, 이성림 보나벤뚜라님 박희순 루시아님 부부와 김순옥 엘리사벳님, 저와 같이 건국대학교 합창단원이었던 그가 

장교로 입대하기 전 군대에 있던 저를 면회 왔던 친구, ‘레지오마리애‘와 ‘평화의 사도‘ 잡지사가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주신 분은 역시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일수 요셉 아부지와 김보화 엄니와 박영학 아부지(장인 어른)와 

김희례 사라 엄니(장모님)와 세 분 처형들과 형님들과 네 분 처남들과 처남댁들, 프랑스에서 오신 백 요한 신부님, 하야시 

어르신 부부, 서울성모병원 암센타 오승택 선생님을 비롯한 제 대장암 수술 담당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과 신태욱 

도미씨오 선생님, 우리집 아이들 지은 아가다와 근주 대건안드레아와 지아 안나와 로사와 소화 데레사와 제 아내 현희가 

그렇습니다. 위에 쓴 여러 분들과 함께, 주님 현희가 저를 살려냈습니다. 현희랑 저 우리 둘의 주님 아멘! 주님 오늘 

하루를 저희에게 주셔서 정말 고맙당께라우 주님 고맙쏘잉 아멘! 성모 마리아님과 성 요셉님 아멘! 김상덕 아오스딩과 

박현희 레지나 부부 씁니다, 2016년 2월 19일 사순제1주간 금요일 새벽. 
 

The them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141-144 賴(Loe)及(Geub)萬(Man)方(Bang). Me, Augustin, now can tell (方) 

my neighbors (萬) with positive attitude. It is because I owe (及) so many people (賴). They helped me so much. And I thank 

those benefactors. “Thank you so much !” 
 

Our Lord! You have guided two of us, Hyeonhi and Augustin, and our five children for this work! Thank you so muc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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